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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즘 하루의 시작은 자정이 넘어서 새벽1시, 내가 잠들기 전까지 준식이와 얘기하는 것으로 

시작 된다. 어느덧 만난 지 두 달 정도가 다 되어간다. 나의 첫 남자친구. 내 일상에 갑자기 

들어오게 된 사람. 

휴학 중이라 하루가 여유롭다. 아침에 한 10시쯤 밍기적 일어나서, 알바를 가는 날이면 최

대한 게으름을 피운다.

오늘도 다른 날과 다를 바 없이 게으름을 피우는데 갑자기 자괴감이 밀려오기 시작했다.

오늘 아침에 엄마한테 너는 휴학한지 벌써 6개월이 되가는데 해놓은것도 없고 공부한다더

니 연애나 시작하고... 라고 한소리를 들어서일까. 

그래서 그 날 오후 준식이에 대한 내 마음은 조금 날이 서있었다. 

이 친구는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공부하고, 친구들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것 같고.

그에 비해 나는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보였다. 그래서 무심코 대화중에 너 오늘 들떠

보인다. 라고 했던 것 같다. 하지만 이내 그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걸 알고 다시 평상시 

대화로 돌아왔지만 나에 대한 한심함은 사라지질 않았다.

아무것도 모르는 준식이는 나에게 집에 가다 본 토끼풀꽃 사진을 보내며 “이 꽃 너 닮았어. 

하얗고 조그만게 예뻐.” 라고 해주었다. 종종 이런 말들로 나를 감동시키곤 하는데 오늘은 

조금 다른 말이 듣고 싶었다. 나를 예쁜 사람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

욕구가 더 크게 느껴졌다. (하지만 게으름은 어쩔 수 없어서 또 몇 시간을 뒹굴거렸다.)

내일은 독서실을 알아봐야지 하면서 데이트 비용, 여행곗돈, 은행적금 등등의 것들을 처리

할 것을 생각하니 머리가 아파왔다. 휴학생은 돈이 참 많이 드는 것 같다.

오후 4시쯤 되어서 아르바이트 갈 준비를 하려는데 카페사장님께서 오늘은 몸이 좋지 않아 

가게 문을 열지 않는다며 하루 쉬자고 연락이 왔다. 평소 같았으면 더 게으름을 피울 수 있

어서 좋았겠지만 오늘은 조금 일을 했으면 했는데.., 수업이 끝난 준식이와 연락을 조금 하

다가 먼저 취직을 한 친구에게서 치킨을 쏜다는 연락을 받아서 오후8시쯤 집 앞 치킨집에

서 만났다. 오랜만에 만난 친구여서 별 얘기를 다했다. 특히 주변에 남자친구있는 사람이 

없어서 연애사에 대해 얘기할 친구가 없었는데 이 친구는 연애를 하고 있어서 그런 얘기들

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. 마침 준식이도 친구와 함께 한잔한다고 해서 편하게 놀다가 들어왔

다. 집에 돌아와서는 시연이와 길게 통화를 하면서 예전에 내가 시연이에게 보내 준 편지도 

읽어보고, 다른 친구의 편지를 읽어주기도 하며 시간을 보냈다. 8년전 편지는 정말 유치하

기 짝이 없어서 둘 다 부끄러워 어쩔 줄 몰라했다. 그래도 꽤 재밌는 편지들을 보냈던 것 

같았다. 나중에 다 소중한 추억이 되겠지. 그리고 오늘 함께 치킨을 먹었던 친구의 조언대

로 목요일에 준식이네 집에서 저녁을 먹으려던 약속을 취소했다. 

아무래도 사귄 지 얼마 안됐는데 단둘이 있을 수 있는 장소에 가는 건 조금이라도 여지를 

주는 것 같기도 하고, 나도 아직은 야외에서 더 좋은 추억들을 만들고 정신적으로 가까워지

는 계기들을 만들었으면 해서 그 날은 야외에서 놀기로 변경했다.

그 친구도 결국은 남자니까 희망고문 같은거 하면 힘들어 할 것 같기도 하고. 

그렇게 하루가 갔다. 내일은 내가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.... 

벌써 여름이 오고 있다. 


